
북한강변 러브호텔(모텔)을 기억하시나요?

수도권에 거주하는 1960년대생이라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. 1990년대 초 전국적으로 러브호

텔 문화가 확산되면서 경치 좋은 도로변마다 고급 러브호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. 그 중에서

도 수도권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일대 북한강변에는 수많은

러브호텔들이 줄지어 들어섰고, 한때는 수십억원대의 몸값을 자랑하기도 했다.

그러나 러브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졌고 일대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. 러브호텔들

은 요양원, 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으로 용도가 바뀌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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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르포] 러브호텔 성지 북한강변, 문화·예술·카페거리
로 ‘탈바꿈’

남양주시 북한강변 한 카페의 야외정원. 아름다운 조경과 북한강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.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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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찾은 남양주 금남리 북한강변 일대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.

강변에 늘어섰던 러브호텔(모텔)은 일부만 무인텔 형태로 남아있을뿐, 상당수가 독특한 외형의

카페 건물과 어린이들을 위한 로봇 전시물, 미술관 등 문화·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

다.

강변을 따라 형성된 카페 밀집 지역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탁 트인 풍경이다. 강을 바라보며 커

피 한 모금을 마시다 보면 일상에 지친 마음이 치유된다.

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는 개성 있는 개인 카페부터 대형 베이커리 카페까지 선택의 폭도

넓다. 다양한 베이커리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.

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음식점 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로봇과 나무로 만든 말 등 다양한 조각품이

전시돼 있다. 남양주/이종우기자 ljw@kyeongi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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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야외 조경은 북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선

사한다.

더불어 우아한 현대 건축물부터 소박하고 정감 있는 시골집 사랑채, 미술관인지 공연장인지 구

분이 어려운 독특한 건축물까지, 다양한 외관을 감상하는 재미 또한 이 지역만의 또 다른 매력

이다.

특히 운길산역에서 시작해 가평으로 이어지는 북한강변 도로는 인기가 높다. 정약용 유적지와

다산생태공원, 물의정원, 정약용 펀그라운드, 피아노폭포 등 넓은 정원과 강변 산책로를 따라

북한강 경관이 펼쳐진다.

음식거리 또한 변화했다. 과거 매운탕집이나 고깃집 위주에서 현재는 파스타와 피자, 전문 한정

식, 양꼬치 등 다양한 음식들이 다양한 소비층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.

이같은 이유로 북한강변은 이제 젊은층뿐 아니라 가족 단위, 노년층까지 찾는 ‘핫플레이스’로

자리잡고 있다.

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바라본 양평군 양서면 일대 전경. 남양주/이종우기자 ljw@kyeongi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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